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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은 지난 28일 글로벌 투자자 등을 상대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, 총 7억달러 규모 외화채를 발행

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등으로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권 외화채 발행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

https://zrr.kr/N8inum

KB국민·농협·경남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, 현대자동차·기아와 함께 ‘미래 모빌리티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’을 체결

경남·신한·우리·하나은행이 각 10억원씩 신보에 특별 출연

https://zrr.kr/w0pRCC

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상 부동산담보대출 ‘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’이 출시 9개월 만에 잔액 2000억원을 돌파

100% 비대면 신청 방식과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, 빠른 대출 실행 속도가 입소문을 타며 확산 중

https://zrr.kr/41Wmdb

신한·하나·우리은행의 1분기 개인사업자(소호) 대출 연체율은 평균 0.51%로, 지난해 4분기대비 0.08%p 상승하며 2015년 1분기(0.59%) 이후 10년만에 최고치

내수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·고금리·고환율 '삼중고'로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

社 https://zrr.kr/mbrjrm

작년말 증권업종의 PF 익스포저 홀로 18% 증가한 31조3000억 원을 기록… 대형증권사 위주로 PF 신규 취급이 증가

대형사는 브릿지론, 본PF 채무보증 잔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, 중소형사의 경우 브릿지, 우발부채 전환이 지속하면서 PF 잔액이 감소

https://zrr.kr/GCakCf

금융당국이 해외 자산운용사에 대한 국내 판매 규제를 풀겠다고 예고하자 기존 위탁 판매사인 증권사들이 거세게 반발

투자자들이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증권사 우려

https://zrr.kr/AXws8H

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(K-ICS) 감독 기준을 현행 150%에서 최대 130%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

금융당국은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,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해 보험업권의 건전성과 자본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

https://zrr.kr/r7bzMW

동양생명은 지난 28일 5억달러 규모의 후순위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… 이번 발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국내 보험사의 외화채권 발행 사례

이번 조달은 동양생명의 우수한 자본 적정성과 글로벌 시장 내 높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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